
안녕하십니까?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땅을 박차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듯한 늠름한 기상이 느. 

껴지는 푸른 말 청마 의 해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갑오년에는 , ( ) . 靑馬

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에는 우리가 , “

새로운 희망을 가꾸어내겠다 는 발원과 의지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” .

며칠 후면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 기쁨을 더해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. 

는 한 해를 발원하면서 귀한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, .

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까지 편안히 해주는 치유 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이런 세상( ) . 治癒

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준 스님 네 분이 대중들과 함께 내면으로 , ‘

떠나는 힐링 여행 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마음아 행복하여라 라는 작은 책으로 엮었습니’ 『 』

다 불교계를 넘어 수많은 사회 대중에게서 힐링 멘토 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스님들의 힐. ‘ ’ ‘

링 여행 에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수천 명이 찾아와 귀를 기울이고 아’ , , “

하 하는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여러분들도 아 이렇구나 하면!” . , “ , !” 

서 저절로 힐링 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‘ ’ .

함께 보내드리는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는 저명한 문학인들의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를 담『 』

은 구도 에세이 입니다‘ ’ . 

불교는 종교이며 철학이기 이전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해 준 끈질긴 인연“

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절에 가서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연. , , … 

처럼 내 귀를 뚫어 주는 것이 없구나 싶고 풍경소리처럼 내 마음을 맑게 해 주는 것이 없구, 

나 싶다.” 

이 책에 실린 부처님 법향이 그립다 의 일부인데 공감하시는지요 이 책의 필자 스무 분이 < > , ? 

문학으로 출가했다 고 하듯이 공직에서 예술에서 스포츠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“ ” , 

도 현재 머물고 계신 자리에서 나름의 출가를 꿈 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

마음아 행복하여라 와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편, 『 』 『 』

안해지는 신나는 설날 이 되기를 기원합니다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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